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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31.(금) 배포 즉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
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3.10.)과 
관련하여 원청(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6.7.25. 구속했다.
  이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이며, 
올해 4번째* 구속사건이다.
  * ‘24.12.30. 잠수작업 익사사고(산안법·중대법), ‘25.8.4. 건설현장 감전사고(산안법), 

‘25.12.11. 도서관 붕괴사고(산안법)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면서 
개구부(높이 약 15.7미터)가 형성되었고, 해당 주차설비 내에서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다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주차 팔레트: 차량을 안정적으로 받쳐 주차공간까지 이동시키는 받침대

  ** 리프트 턴테이블: 입·출차가 용이하도록 차량 방향을 돌려주는 장치

추락(약 15.7미터)

리프트 기어

개구부

재해 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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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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